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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 도 자 료

    

보도 일시
2022. 6. 22.(수) 09:00
2022. 6. 22.(수) 석간

배포 일시 2022. 6. 22.(수) 09:00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
책임자 과 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
<총괄> 안전보건감독기획과
담당자 사무관 이철호 (044-202-8904)

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(6.22.)

□ 최근 5년 장마철(6~8월) 제조업 사망사고 증가 경향, 건설업은 감전, 

제조업은 화재·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 

     * ▴(제조업 사망) 71명(6월)→88명(7월)→118명(8월), ▴(건설업 감전) 27명(45.8%), ▴(제조업 화재·폭발) 40명(36.4%)

□ 경영책임자 중심의 지원과 철저한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 당부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오늘(6.22.)‘현장점검의 날’을 맞아 건설·

제조업 등 1,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*를 일제 점검하고 

있다고 밝혔다.

    * (3대 안전조치) ➀ 추락 예방조치, ➁끼임 예방조치,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

 ㅇ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

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.

 ㅇ 최근 5년 장마철(6~8월)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

제조업의 사망사고(표1 참조)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, 건설업은 감전

(27명, 45.8%), 제조업은 화재·폭발(40명, 36.4%) 사고도 많이 발생

(표2 참조)한 이유에서다.

     * (‘17~’21년 6~8월) ▴<제조업 사망> 71명(6월) → 88명(7월) → 118명(8월) : 점진적 증가 경향, 

  ▴<건설업 감전> 59명 중 27명(45.8%) 발생, ▴<제조업 화재·폭발> 110명 중 40명(36.4%) 발생



- 2 -

(‘21.12월 기준,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통계, 발생 월 기준)

<(표1: 업종별) 최근 5년(‘17~’21년) 산재 사망자 현황> <6~8월 평균 사망사고 현황>

<(표2: 감전·화재·폭발사고) 최근 5년(‘17~’21년) 산재 사망자 현황> <6~8월 평균 사망사고 현황>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건설·제조업을 불문하고 “감전과 화재·폭발 

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(TBM*)을 실시하고, 과거 발생한 

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

수립·이행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 

     * (TBM) Tool Box Meeting → 현장에서는 ‘작업 전 안전 점검, 회의 또는 미팅’ 등으로 통용

(➊감전 사고) 감전은 근육의 수축,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

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하여 떨어짐,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함

▴ 지붕 위에서 전선 절단 작업 중 감전 ▴ 비계 해체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 ▴ 창호 설치 

작업 중 콘센트 피복 손상부에 감전된 후 사다리에서 떨어짐(추락) ▴ 노후 컨베이어 해체작업 

중 누설전류에 감전 ▴ 건물 화장실 앞에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닥 물청소를 하던 중 

고압세척기의 전동기 절연파괴로 인해 외함에 누전된 전류에 감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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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(발생원인) 전기 충전부·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(직접접촉), 전기기계·

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(간접접촉),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

감전(비접촉) 등으로 발생

 ㅇ (예방조치) 전기 충전부 방호,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, 절연용 보호구 

등 사용,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 현장에서의 핵심 안전

조치를 이행

(➋화재·폭발 사고)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,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

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·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함

▴ 탱크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 중 화재·폭발 ▴ 전기로 누수로 인한 폭발, ▴ 탱크 내부 

작업 중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·폭발 ▴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

용기·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·용단 작업 중 불티가 유증기에 착화 하면서 화재·폭발 

▴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발화 등

 ㅇ (발생원인)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, 저장, 

취급할 때 가스,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

화재·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위험물*과 점화원**이 접촉하면서 발생

     * (위험물)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의 증기, 인화성 고체 등

    ** (점화원) �기계적 점화원(철재공구, 안전화 하부 철재 등), ‚전기적 점화원(스파크, 과열, 전기합선 등), 

ƒ열적 점화원(용접·용단불티, 연마·절단작업에 따른 마찰열 및 스파크, 복사열 등) 등

 ㅇ (예방조치) 인화·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(부가적인 방호조치 

추가), 가열·마찰·충격 등 금지,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

및 누출방지 조치,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, 안전작업

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, 안전작업절차 등의 조치를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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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

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

한다.”라고 하면서

□ 특히 “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

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 1. 감전 사고 예방(전기 기계·기구 등 취급작업) 1부.

     2.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·폭발 사고예방 나침반 1부.

     3.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(폭발 등 5종) 1부.  끝.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
<총괄> 안전보건감독기획과
담당자

사무관
주무관

이철호
남영우

(044-202-8904)
(044-202-8908)

<공동>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 장 유영수 (052-703-0611)

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 담당자 차  장 김해현 (052-703-0614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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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감전 사고 예방 (전기 기계·기구 등 취급작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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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·폭발 사고예방 나침반

 * (자료 내려받기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www.kosha.or.kr) → 통합자료실 → 위 제목으로 검색(자료: ‘18.7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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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(5종) 

 * (자료 내려받기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www.kosha.or.kr) → 통합자료실 → 위 제목으로 검색(자료: ‘21.12.21)


